
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!

미증유의 코로나-19 사태로 인해 근심걱정의 나날을 보내시는 한

편, 현장에서도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학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이중삼중

의 노고를 겪고 있음에 깊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. 특히 동지 여러분 

자신과 가족의 완전한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.

오늘 4월의 한가운데에도 대면강의가 연기되어 학생들의 활력 넘

치는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없지만, 교정을 수놓았던 봄꽃이 지고 또다른 

수목들은 여름꽃을 피우기 위해 이파리를 내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둠

이 깊어질수록 동트는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곧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들

의 일상이 돌아오고 대학의 학사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.

흔하게 누렸던 일상과 동지들과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

실로 일깨우는 시국입니다. 현장의 동지들과 서로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

우며 배려한다면 지금의 난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언제나 대구대학교 

노동조합이 함께하겠습니다. ‘다시’ 동지들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모일 

때는 머지않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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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

부치는 詩 다시

희망찬 사람은

그 자신이 희망이다

길 찾는 사람은

그 자신이 새 길이다

참 좋은 사람은

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

사람 속에 들어 있다

사람에서 시작된다

다시

사람만이 희망이다

- 박노해, 『사람만이 희망이다』, 1997년.


